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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창원공장 직장폐쇄 철회
정년연장 및 성과급 지급에 잠정합의 … 9월8일 찬반투표 실시

정년연장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내홍을 겪던 효성 창원공장이 노조와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9월8일 발표

했다.

이에 따라 9월5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효성 창원공장은 9월7일 오후 8시30분을 기해 철회했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정년연장(만56세→만57세), 현장근로 수당 2만5000원 신설, 성과급 400여만원 지급 등

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참여 여부는 2009년 2월까지 추가 논의키로 했으며 현장직의 월급제는 도입하

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9월8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62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5월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노조는 8월13일부터 하루 3-6시간씩 부분파업을 지속해왔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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